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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

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금융실명법 제 조제 조 제 조 개정 안 의견서 제출- 2 3 , 4 ( ) 「 」 ‧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제 조 제 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병철 윤영덕 의원 에 전달하고 개정

안 을 건의했다 동법 제 조에서 금융자산의 대상에 대출금 및 보험금 을 추가

금융거래의 대상에도 대출 송금 이체 거래를 추가하고 동법 제 조에서 무기명 

전자금융거래의 제한 명의도용 대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지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절차 법제화 위 변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및 진위확인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준용했다 그리고 동법 제 조

에서 불법공매도 등 금융범죄 및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거래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권 금융위원회의 공표 공시의무를 신설

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개정 안 은 지난 년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오늘날 

금융기관이 신분증 위 변조 진위확인 등 방지기술 등을 핀테크에 적용치 않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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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규제기술 에 뒤떨어진 관련된 법을 현대화하여 혁신기술로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구토록 선진금융의 지향점을 마련하였다 그간 불투명한 자율규제의 

한계에 갇혀있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사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의 

를 차지하는 외국인 등의 끊이지 않는 금융범죄를 감추어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묵과했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피해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국회는 이러한 점을 적극 감안하여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한편 또한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기술로 인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로 인해 현금인출 등의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환급 강력한 법률지원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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